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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내용

제 목 슬기로운 덕질 생활과 저작권

내 용

나는 남들이 소위 말하는‘덕후'다. 시험 기간에도 좋아하는 아이돌의 영상

을 보며 힐링하고,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오면 기뻐하고, 용돈을 모아 앨범과 

굿즈를 사는게 내 삶의 유일한 낙이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들과 단톡방에

서 대화를 나누다가 조금 고민되는 일이 생겼다. 한 친구가 유료 소통 앱에 

올라온 아티스트의 미공개 사진을 캡쳐해서 단톡방에 올린 것이다.

“이거 유료인데 올려도 돼?”라고 묻자 친구는

"우리끼리 보는건데 뭐 어때, 다 덕질 잘하자고 그런건데!”라며 웃어넘겼

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맞아, 좋아해서 그러는건데 뭐 어때’ 라는 생각

과 함께 마음 한 구석이 찝찝했다. 사실 예전에는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나와

는 거리가 먼 단어라고 생각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저장하고, 예쁜 부분만 잘라서 내 sns 프로필로 사

용하거나 게시물로 올리는게 왜 문제인지 몰랐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사진을 공유하고 홍보해주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더 

유명해지니까 그 가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

다. 하지만 이번에 저작권에 대해 배우고 알게되면서 사실은 나의 이런 행동

들이 슬기로운 덕질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열심히 노력해 만든 결과물에 대한 당연한 권리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멋진 노래를 부르고 열심히 춤추고 사진에 예쁘게 찍히

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생각해보면, 그 노력의 결과물을 마음

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과 같았다. 만약 내

가 밤새워 열심히 그린 그림을 누군가 함부로 가져가 자기 것인 양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닌다면 나라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날 것 같다. 진정한 팬이라면 

아티스트가 만든 소중한 조각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지켜주는 것

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슬기로운 덕질 생활 일까? 거창한 것들이 

아니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음원은 정식 사이트에서 듣고, 영

상과 사진은 공식 채널을 통해 시청하는 것이다. 또한 유료 컨텐츠는 우리들

만의 소중한 약속으로 간직하고 함부로 퍼트리지 않는 매너도 필요하다. 사

진을 공유하고 싶을 때는 공식 계정 링크를 올리는 작은 배려만으로도 아티

스트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번 글을 쓰면서 나는 저작권이 단순히 하지 말아야할 금지 사항이 아닌 내

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보호해주는 안전벨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컨텐츠를 소비할 때, 내가 좋아하는 가

수는 더 안심하고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나는 ‘좋아하니까 괜찮아’라는 핑계 뒤에 숨지 않으려고 한다. 아

티스트의 노력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팬이 되는 것,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팬이자 슬기로운 덕질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부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멋진 팬이 되기로 다짐했다.


